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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학년 성악 실기평가를 참관하였다. 학생들은 약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의 뮤지컬 
곡을 선택하여 무대 위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이지만 각자
의 해석과 준비가 담겨 있어 무대마다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특히 인상 깊었던 학생은 단 1분의 시간 안에서도 자신만의 스테이지를 만들어내며 관객을 
끌어당기는 힘을 보여주었다. 반면 어떤 학생들은 긴장과 떨림 때문에 시선이 흔들리거나 
주변을 의식하는 모습도 보였다. 같은 공간, 같은 조건 속에서도 학생마다 무대 위에서의 
모습이 크게 달라 흥미로웠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이 결국은 성장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긴장하고 실수하
는 순간조차도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경험이 될 것이라 느껴졌다.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조금씩 자신만의 무대를 완성해 나가기를 바라게 되는 시간이었다.


